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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
이번주 독서: 정태준 요셉, 박은영 마리아


다음주 독서: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김현숙 엘리사벳


이번주 복사: 이영지 보나, 김선우 베드로


다음주 복사: 박경은 요셉피나, 이영지 보나


미사   해설: 손은령 카타리나, 신정혜 세레나, 박주희 안나 


반       주: 조은영 베다, 김현아 보나


회       계: 이승호 프란치스코,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7월] 요한 구역


�
+ 지난주 우리의 정성�
�
�



봉헌금:       $277


교무금:       $200


매일미사 판매:$ 27 


합  계:       $504�
�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또는 미사 후. �
�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주  일    학  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1층 성당 사무실 / 이지은 이레나] 여름방학�
�
친 교 의  시  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



†  <공동체 모임 알림판>�
�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에서. [신부님]�
�
학부생 성서모임�
여름 방학 동안 모임을 쉽니다. [신부님]�
�
요셉회�
[이승호 프란체스코 (230-6345)]�
�
일요 운동 모임�
[정준영 마르첼리노 (� HYPERLINK "mailto:j2510@msc.com" ��j2510@msc.com�)]�
�
�<복음 1면에서 계속>


...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제1독서> 이사야 55,10-11 <비는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한다.>


<제2독서> 로마서8,18-23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화답송�
◎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도다.�○ 주님께서는 땅을 찾아오셔서 물로 넘치게 하시어, 더없이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주 하느님의 개울은 물로 가득하고, 주님께서는 곡식을 장만하시나이다. ◎�○ 정녕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나이다. 그 고랑에 물을 대시고 두둑을 고르시며, 비로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강복하시나이다. ◎�○ 주님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꾸미시어, 주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기름이 방울져 흐르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방울져 흐르고, 언덕들은 기쁨으로 띠 두르나이다. ◎�○ 목장들은 양 떼로 옷 입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저들이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
복   음�
+ 마태오13,1-23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4면에 계속>�
�



[영성체송]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치나이다.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은 행복하리니, 그들은 늘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 472  봉헌: 404  성체: 163  퇴장: 437











†  <알려드립니다...>�
�
새 사목회기와 함께 시작하는 구역관련 안내사항 입니다.


- 현재의 구역체계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4개의 가족 구역과 1개의 대학원 싱글 구역). 구역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구역담당 박환일 형제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7월중에 각 구역에서 구역모임을 가지신후 새로운 구역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가능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해 주실분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구역이름을 새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숫자가 아닌 고유명사를 사용한 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1/3구역- “요한”구역;  4구역- “토마스 아퀴나스” 구역 (약칭 “탐”구역)�2구역과 5/7구역은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박환일 형제님에게 (� HYPERLINK "mailto:hwanilpark@gmail.com" \t "_blank" �hwanilpark@gmail.com�) 문의 부탁드립니다.





7월 정기 사목회의가 오늘 미사후 본당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사목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건은 성당 여름캠프건입니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성가대에서 성가대원과, 미사중 피아노 반주를 해 주실 수 있는 반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지신 교우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교우분들께서는, 한영주 (리드비나) 또는 조은영 (베다) 자매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지은(이레나) 자매님께 문의바랍니다.


전례부에서 미사 해설및 기타 전례를 도와 주실 수 있는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목회장님께 문의/연락 바랍니다.�








†  <소식 전합니다...> �
�
김현아 보나 자매님의 졸업 전시회가 아래와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우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현아 보나 (608-239-5948) 자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7월 9일-18일. 10시-5시�  장소: Commonwealth Gallery ( 100 S.Baldwin st. Madison WI 53704 )�  리셉션: 7월 16일 (수) 6-9 pm�


토마스 아퀴나스 구역 (구 4구역) 구역모임이 다음 주 토요일 (7/19) 홍클레멘스, 한리드비나 댁 (5331 Oak Crest Pl) 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실을 교우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 (새로오신교우, 이사, 생일, 축일등)을 알려주시면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편집부 이메일은 � HYPERLINK "mailto:jkhong2350@yahoo.com" ��jkhong2350@yahoo.com� 입니다.








†  <생명의 말씀>�
�



말씀 잘 알아듣기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발을 다쳐 주일미사에 못간 손주가 성당에 다녀온 할머니께 “할머니, 오늘 신부님이 무슨 강론을 하셨어요?” 하고 여쭈었다. “참 좋은 이야기하셨지. 감동받았어.” “무슨 얘기요?” “오다가 다 잊어버렸네.” “그래도 생각나는 것 없어요?” “아! 맞아. 사람은 소꼭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아야 한데….”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 알아보니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지.” 이 얘기를 피정 때 했더니 듣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맞는 말이지요”라고 대답하길래 “어떻게 알아들었는데요?” 물어봤더니 “아! 아기들한테 소젖(우유) 먹이지 말고 엄마 젖 먹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아, 그렇게도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들을 알게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 제자들은 더 알아듣게 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못 알아듣게 된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부정적 예정으로 말미암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니 예수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들로 말할 수밖에 없다(마태 13,13 참조). 청중이 못 알아듣도록 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비유는 이해하기 쉬운 예화가 아니라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은 따로 비유들을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마태 13,9).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은 들어야 할 것은 바르고 옳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듣는 것이 비록 싫은 소리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잘 들으라고 두 귀를 주신 것이다. 양쪽 말을 다 들으라는 신체구조이다. 한쪽 소리보다 양쪽 음향이 더 좋다. 한쪽이라도 진리의 말을 들었다면 다 들은 셈이다. 한쪽 귀로 들은 것으로 모자라면 두 귀로 듣자.


시몬 베드로는 고백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예수님의 말씀을 막연히 들어서는 안 된다. 귀담아듣고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듣는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응답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회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신앙인이란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 말씀을 듣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듣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 바라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 나누는 것, 구원되는 것, 거룩한 것,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곧 복음화가 된다. 문학 작품이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삶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한다면 성경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마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하는 인간 본래의 길로 이끌어 준다. 복음화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닮다’는 ‘담다’에서 나온 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다. 


“당신들이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당신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당신들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요한 8,31-32 참조).


<서울대교구 7월13일자 주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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